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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oring the Realities and Direction of Re-education
for the Faithful within the Korean Catholic Church in Response

to the Contemporary Demands of the Ecological Crisis:
Through the Integration with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Hanseok Seo*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explores the direction of re-education of the faithful in the Korean 

Catholic Church, integrating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 response to the contemporary 

demands of the ecological crisis.

[Contents] This study first diagnoses the reality of the re-education of the faithful in the 

Church through data such as the ‘Statistical Analysis Report of the Korean Catholic Church’ 

and ‘Religious Consciousness and Faith Life of Catholics’, analyzes the practice of Pope 

Francis’ ecological theology and the response to the ecological crisis of the Korean Catholic 

Church, and proposes the idea of transforming the existing re-education of the faithful into a 

model of Catholic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hat revives the call of the times.

[Conclusions] The re-education in front-line parishes must be a lifelong education for 

cultivating global citizenship(“Catholic civic education”) at the social and ecological levels, 

where the common consensus(“Synodalitas”) is realized through mutual learning. To achieve 

this, Catholic civic education should be actively utilized through various organizations and 

committees that engage in ecological environmental movements inside and outside the Church.

[Keywords] Ecological crisis, Re-education of the faithful, Lifelong educati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Catholic civic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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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 위기의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는 한국가톨릭교회의

현실 진단과 신자 재교육 방향성 모색:
세계 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과의

접목을 통해서

서한석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 학부대학 교수

요  약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생태 위기의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는 세계 시민성 함양 교육과 접목

된 한국가톨릭교회의 신자 재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한다.

[연구 내용]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우선 ‘한국천주교회 통계 분석 보고서’와 ‘가톨릭 신자의 

종교의식과 신앙생활’ 등의 자료를 통해서 교회 내 신자 재교육의 현실을 진단하고, 가톨릭 

보편교회를 대표하는 교황 프란치스코의 생태 신학의 실천적 행보와 지역교회로서 한국가톨

릭교회의 생태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분석하면서 기존의 신자 재교육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흥하는 가톨릭 세계 시민교육의 모델로 전환하는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결론]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한국가톨릭교회 내 신자 재교육은 지속적인 평생교육 

차원의 신앙교육과 신앙과 일상의 실천이 이어지는 통합교육이 되어야 한다. 또한 ‘시노달리

타스’라는 공동합의성이 실현되는 상호 배움의 교육과 개인적, 사회적, 생태적 차원을 포괄하

는 세계 시민성 함양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톨릭 시민교육은 첫째, 실천적인 생태운

동을 통해서 인간의 발전문제와 사회문제를 공동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둘째, 교육 참가자가 

각종 정보 교환 시스템을 통해 생태 위기 감수성을 함께 공감하면서 스스로 직접 수행해야 

할 일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게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특별히 일선 본당의 신자 

재교육이자 평생교육인 가톨릭 시민교육은 교회 안팎에서 생태환경운동을 조직적으로 실천하

는 다양한 단체 및 전담 기구 그리고 각종 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연계하고 그 프로그램이 구

체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주제어] 생태 위기, 신자 재교육, 평생교육, 세계 시민교육, 가톨릭 시민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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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2020년 초 코로나19가 창궐하기 시작할 무렵, ‘제도 종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는 자성

의 목소리가 종교 내부와 외부에서 들려오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종교가 이 시대에 무슨 역

할을 할 수 있는지를 질문하는 계기가 되었다. 2021년 중반 IPCC1) 6차 보고서는 지구의 기후 

위기에 대한 최후통첩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고, 전 지구적 협력을 요청하는 국제회의들이 등장

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들은 우리에게 닥친 위기감이 얼마나 심각한지 가늠해 볼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은 종교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곧 종교에서 축적된 전통

적 맥락 안에서 지혜와 실천이 현대적으로 재조명되어야 하며, 그럼으로써 개인주의적이고 국

가 이기주의적 사고가 만연한 세상에 대항 문화적이고 평화적인 생태적 관점이 전 지구 공동체

에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CBCK trans., 2013: 714).

교황 프란치스코는 가톨릭교회를 대표하여 생태 위기에 대항하는 종교의 역할을 몸소 실천

하면서 국제적 연대와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신앙과 삶의 통합을 이루어 

나가야 할 한국가톨릭교회의 현실은 생태 위기 극복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교육”조차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특별히 모든 신앙인들로 하여금 상호 관계와 상호의존성이 복잡

해지는 상황(The Second Vatican Council, CBCK trans., 2018: 435-437) 속에서 세계의 문제를 

신앙 안에서 고민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할 한국가톨릭 신자 재교육의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 

일회적인 특강과 주입식 강의 교육에 그치는 등 교회 내에 청년층과 중․장년층의 성인들을 위

한 체계화된 심화 교육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

다”(Pope Francis, CBCK trans., 2015: 74-75)라는 교황 프란치스코의 외침이 배움과 실천의 장

으로 연결되는 기회가 부족한 것이 한국가톨릭교회의 현실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재 한국가톨릭교회의 신자 재교육의 현실을 진단해 보고, 기후 행동

의 흐름 속 가톨릭 보편교회의 추세와 이를 반영한 한국가톨릭교회의 발자취를 살펴보면서 한

국교회가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신자 재교육의 모습을 논의할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

탕으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세계 시민성 함양을 위한 교육’의 비전을 알아보고, 신자 재교육을 

평생교육 차원의 한국가톨릭 시민교육 모델로 전환할 토대를 제공하고자 한다.

1)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세계기상기구와 유엔환경계획이 공동으로 설립한 유엔 산

하의 국제 협의체.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전 지구적 위험을 평가하고 국제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Naver Knowledge Encyclopedia, 20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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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한국가톨릭 신자 재교육의 방향성 모색

1. 한국가톨릭 신자 재교육의 현재

한국가톨릭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의 정신에 따라 교회의 쇄신에 중점을 두

면서, 특별히 성직자 중심주의를 탈피하고 교회 내 평신도(일반 신자) 사도직을 강조하는 평신

도 재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교리교육을 진행했다. 이러한 평신도 재교육은 평신도의 전인적이

고 지속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교육이다(Kim, 2016: 42-79). 그러나 한국가톨릭 신자 재

교육의 현실은 여러 가지 한계를 지니고 있는데, 본고는 교회 내의 다양한 분석 자료를 통해서 

그 문제점들을 지적해 볼 것이다.

한국가톨릭교회의 신앙교육을 통계 수치로 정리하고 있는「한국천주교회 통계 2022 분석 보

고서」(CBCK, 2022.12.31.)에 따르면, ‘주일학교’를 제외하고 ‘성인교육’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

는 교육 항목은 ‘꾸르실료, 성령쇄신운동, 성서사도직, 신앙 강좌, 피정, 혼인강좌, M.E., 기타’

로 표시되어 있다. 보고서의 내용이 매우 간략히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기타’에 속한 교육이 

무엇인지 정확한 분석은 어렵지만, 집계된 내용을 보면 신심 운동에 해당하는 교육의 일부와 

성경 관련 교육 외에는 ‘성인교육’이 대부분 일회성으로 특정 기간에만 이루어지는 교육으로 

추정될 수 있다.

2008년에 가톨릭평화신문이 기획 특집으로 두 차례에 걸쳐 보도한 ‘[지금 우리 교회는] 신자 

재교육’(CPBC, 2008.3.9; CPBC, 2008.3.16.)이라는 기사의 내용은 비록 십여 년이 흐른 지금이

지만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한국가톨릭 신자 재교육의 현실을 보여준다. 교회의 신앙교육 

시스템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사의 내용이 현재에도 유의미한 시사점을 주

는데, 그것은 무엇보다 ‘예비신자 교육과정’ 이후의 ‘체계적인 교육’이 없다는 것이다. 기사는 

예비신자 교리교육만으로는 확고한 신앙을 심어주기에 부족하며, 이것이 신앙적 기반이 허술해

지는 원인이 되어 신자들의 냉담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부분 신자들이 예비신자 

교육을 마치고 나면 마치 신앙교육의 전부를 수료한 것처럼 교회에서 그들에게 그 이후의 과

정이 단절된다. 본당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재교육 과정은 없고, 본당 내 단체 중심

의 신앙교육이나, 신심활동을 위주로 하는 모임 외에는 교육과정이 추가될 여력이 보이지 않

는다. 전례력에 따라 특정 시기에 신자 재교육이라는 이름의 특강이 간헐적으로 열리는 정도

에 그친다.

가톨릭신문사 창간 90주년을 맞아 2017년에는 가톨릭신문사와 주교회의 한국가톨릭사목연구

소가 제4차 ‘가톨릭 신자의 종교의식과 신앙생활’(Catholic News, 2017.4.2.) 조사 결과를 발표

했는데, 이는 지난 30년 간의 신자들의 의식 변화 추이를 알려준다. 교회의 시스템은 거의 변

하지 않았는데, 신자들의 의식의 변화 양상은 사회변화의 흐름에 따라 급격하게 바뀌었음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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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준다. 또한 초고령 연령비율이 높은 사회로 진입하면서 교회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조사 내용 가운데 각종 ‘신자 재교육 프로그램 참여도’라는 항목이 있는데, ‘자주 참여한

다’와 ‘가끔 참여한다’의 비율 합계를 기준으로 할 때, ‘본당에서 주관하는 교육’의 신자 참여 

비율이 69.5%로 가장 높았고, ‘교구(지구)에서 주관하는 교육’ 참여율은 39.8%로 나타났다. 조

사 응답자들이 성당 활동을 꾸준히 하는 ‘핵심 신자 층’에 속해 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실제 

참여율은 이보다 훨씬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나마 유의미한 해석은 본당에서 주관하는 교

육의 참여도가 교구(지구)의 교육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교회가 사회 현실 문제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견해’에서도 ‘찬성’ 71.7%, ‘반대’ 28.3%로 찬

성 비율이 월등히 높으며, ‘사회정치적 현안에 대해 교회와 정부의 입장이 다를 때 어느 쪽을 

따르겠는가’라는 조사에 대해서 ‘무조건 교회의 입장을 따를 것이다’와 ‘대체로 교회의 입장을 

따를 것이다’와 같은 ‘교회 입장을 따르겠다’는 의견이 55.2%로 신자들이 교회의 사회적 가르

침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별히 본 연구가 사회의식과 관련된 신자들

의 응답들을 살펴본 이유는 이러한 결과가 교회와 사회를 연결하는 새로운 신자 재교육 모델의 

방향성을 잡는 역할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08년의 기사 내용과는 달리 2017년의 조사 결과에서 두드러지는 부분은 냉담신자들이 지

닌 신앙에 대한 태도에서 엿볼 수 있다. 곧 이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여전히 가톨릭 신

자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가톨릭 신자들의 탈 제도적 종교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교회의 전례에 참여하는 것만이 종교 생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모습이다. 이는 개인주의가 심

화되고 종교적 다원주의가 강조되고 있는 사회의 반영이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 

교육의 언어도 신학적 언어만이 아니라 세속의 언어, 사회․문화적 언어로 표현될 수 있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2019년과 2020년에는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평신도사도직연구소’에서 주최하

는 열린 세미나가 있었는데, 모두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Song, 2020: 5-36)에 집중된 세미

나였다. ‘시노달리타스’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강조한 친교의 교회론에서 유래된 개념으로서 

신자들 공동체 간의 ‘공동 합의성’, ‘공동 식별 여정’ 등으로 번역될 수 있다.

특별히 세미나에서는 시노달리타스-공동합의적 교회 실현을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교회 내에서 시노달리타스에 집중한다는 것은 하느님 백성인 교회에 대한 인식

을 새롭게 교육하고 이에 따라서 교회 내 구성원들이 교회의 일에 참여하는 시스템을 쇄신한다

는 의미이다. 특히 2019년 세미나에서 청년 패널로부터 나온 요청 중에서 주목되어야 할 점은 

공정과 양방향 소통의 필요성에 관한 것이다. 교회 내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에 청년이 없는 현

실은 공정과 소통이라는 이슈에 민감한 청년 세대들에게 기성세대의 정의나 당위를 강요하는 

일방적인 교회의 모습 때문임을 지적한다(Kim, 2019: 68-72).

지금까지 본 연구는 한국가톨릭교회의 신자 재교육에 대한 교회 안의 요청을 정리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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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생태 위기 극복이라는 교회 밖의 시대적 요청에 대하여, 가톨릭 보편교회로부터 출발하여 

한국가톨릭교회로 이어지는 생태 위기에 대한 대응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한계점을 살펴본다.

2. 생태 위기의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는 교육의 필요성: 가톨릭 보편교회의 대응

21세기 들어서면서 교회는 생태 위기의 상황을 맞이한 지구의 문제를 그 어느 때보다도 심

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가톨릭교회가 교황의 문헌을 통하여 현대의 생태 문제에 대하여 명시

적으로 표명하는 시기는 20세기 후반에 이르러서였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1987년 회칙

「사회적 관심」(Sollicitudo Rei Socialis)은 세상에 생태적 회심을 요청하고, 제23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창조주 하느님과 함께 하는 평화,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는 평화」(1990.1.1.)(CBCK, 

1989.12.8.)는 인류의 평화가 생태 문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기를 촉구하며 생태계

의 위기는 도덕 문제이며 공동 책임을 요구하는 것임을 강조한다(Hwang, 2011: 98-119). 1991

년에 반포된 사회회칙「백주년」(Centesimus annus)(CBCK, 1991.5.1.)에서도 교회의 생태적 관

점이 나타나는데, 여기서는 과도한 소비 문제가 생태학적 문제와 연결됨을 지적하며 자연생태

학, 인간생태학, 노동의 사회생태학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도록 촉구한다. 후임인 교황 베네딕

토 16세도 이러한 관점을 이어받는다. 제40차 세계 평화의 날 담화「평화의 중심인 인간」

(2007.1.1.)(CBCK, 2006.12.8.)은 평화생태학을 언급하면서 자연 생태학, 인간생태학, 사회생

태학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2009년 회칙「진리 안의 사랑」(Caritas in Veritate)(CBCK, 

2009.6.29.)은 같은 맥락에서 생태 가치의 내면화와 복음 실천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메

시지들은 가톨릭교회 자체 내에서 생태 문제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소명 의식을 갖도록 독려하

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그러나 세계적인 가톨릭 생태운동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세계가톨릭기후행동(Global Catholic Climate Movement, GCCM)의 정신적 모태가 된 것은 

2015년의 교황 프란치스코의 회칙「찬미받으소서」(Laudato Sí)(CBCK, 2015.5.24.)였다. 이 회

칙은 사회교리의 연속선상에서 가톨릭교회의 첫 생태회칙으로 대표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현대의 생태적 위기에 대하여 경각심을 일으키면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지구’ 곧 ‘공동

의 집’을 제대로 돌보기 위해서는 환경에 대한 관심과 생태적 회개를 통한 실천이 필요함을 강

조한다. 그러나 교황은 생태학적 소명에 부응하는 회칙의 모든 내용들이 가톨릭 신앙으로부터 

고유하게 나온 것이라고 주장하지는 않는다. “많은 과학자들, 철학자들, 신학자들, 시민 단체들”

을 통해 “교회의 사유”(Pope Francis, 2015: 16)가 풍요롭게 되었음을 언급하고, 종교 또한 “통

합생태론과 온전한 인류 발전을 위하여 커다란 이바지”(Pope Francis, CBCK trans., 2015: 52)

를 할 수 있음을 긍정적으로 드러내면서, “우리의 공동의 집에 관하여 모든 이와 대화를 나누

고자”(Pope Francis, CBCK trans., 2015: 12) 하는 열린 태도와 협력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찬미받으소서」의 반포와 비슷한 시기인 2015년 1월 조직된 세계가톨릭기후행동은 회칙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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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난 교황의 환경에 대한 정신에 기반으로 둔 실천적 생태운동이다. 이 운동은 가톨릭 정신

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더욱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 2021년 7월 29일에 ‘찬미받으소서 운

동’(Laudato Sí Movement, LSM)으로 명칭을 변경한다(Good News, 2023.2.21.).

회칙이 반포된 2015년에 교황 프란치스코는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을 제정하는데, 

본래 이 기도의 날은 정교회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매해 9월 1일에 지내오던 날이었다. 이는 가

톨릭교회의 생태 위기 극복에 대한 동참의 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정교회와의 일치와 연대를 

기대한다는 취지의 반영이었다. 이후에도 생태 문제에 관한 이웃 종교지도자들과의 담화와 공

동성명을 통한 교황의 연대는 계속되었다. 2017년 9월 1일 교황은 동방정교회 바르톨로메오

(Bartholomew) 총대주교와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공동 담화(CBCK, 2017.9.1.)를 발표

하기도 하였으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2021년 11월 1일-12일)를 앞두었던 2021년 9

월에는 가톨릭, 동방정교회, 영국 성공회의 수장이 공동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공동성명 ‘지구의 

울부짖음에 귀 기울입시다’를 내면서 지구의 미래를 위한 긴급호소에 나서기도 하였다(Vatican 

News, 2021.9.7.). 

더 나아가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톨릭 보편교회 차원의 계획과 그 구체적인 추진을 위하여 

2016년에 자의교서「인간 발전」(Humanam Progressionem)을 통해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를 설립하였다(CBCK, 2016.8.17.). 코로나 팬데믹이 도래하면서 교황은 ‘2020-2021 

찬미받으소서 특별 기념의 해’(2020년 5월 24일부터 2021년 5월 24일)를 선포하는데, 여기서 

이 부서가 주관이 되어 회칙「찬미받으소서」를 이정표로 삼아 생태적 회개의 실천을 명백히 

강조하는 일련의 공동 계획을 제안하고 ‘우리와 함께 여기’ 참여하도록 모든 이를 초대하였다

(CBCK, 2020.6.5.). 특별 기념의 해가 끝나고 바로 이어진 2021년 5월에 인간 발전 촉진을 위

한 부서는 우선적으로 가정, 교구, 학교, 대학교, 병원/보건소, 기업/농업, 수도회 등의 기관들을

「찬미받으소서」의 정신에 따른 통합생태론의 7년 여정에 착수하도록 초대한다(Catholic News 

Here Now, 2021.6.8.).

그리고 2023년 10월 4일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축일에 세상에 드러난 교황의 권고「하느

님을 찬양하여라」(Laudate Deum)는 2015년의「찬미받으소서」의 반포 이후 8년 만에 나온, 생

태운동의 통찰을 잇는 두 번째 교회 문헌이다. 교황은 현 기후 위기 상황을 세계 대전에 비유

하며 전 세계인들에게 전쟁을 끝내고 생명이 다시금 풍성해질 수 있도록 기도할 것을 당부한

다. 교황은 문헌을 통해 인간이 초래한 생태 위기의 근원으로 기술 만능주의와 인간 중심주의

를 거듭 지적하고 다양한 차원에서의 대화와 “생태 교육”에 대한 활성화를 끊임없이 촉구하고 

있다(Catholic News, 2023.9.3.).

현재까지 교황 프란치스코의 실천적 행보는 전 지구적인 협력에 적극 동참하는 일로 이어지

고 있다. 2020년에는 세계 기구(유엔, 유네스코 등)와 연대하는 일을 중요시 여기면서 교회와 

적극적인 글로벌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교황은 2019년부터 2023년 최근까지 교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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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글로벌 컴팩트(Global Compact on Education)와 같은 국제적 협력을 먼저 제안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였다(Global Compact on Education, n.d., 7 Commitments to 

change the World.). 특별히 2020년 12월에 교황은 교황청립 사회학술원과 유엔이 “교육은 희망

의 행위”라는 주제로 개최한 심포지엄에 영상 메시지로 함께 하면서, “현재 만연해 있는 무관

심과 쓰고 버리는 문화의 세계화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였

다(Vatican News, 2020.12.16.). 교황이 교육에 관하여 세계적 연대를 통한 협력에 주목하는 것

은, 교육이야말로 절망에 빠진 세상에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희망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희망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가톨릭 세계 시민의 양성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다.

3. 생태 위기의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는 교육의 필요성: 한국가톨릭 지역교회의 대응

교황 프란치스코의 회칙「찬미받으소서」의 반포는 한국가톨릭교회가 생태 문제를 비롯하여 

교회의 생태 영성에 관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00년대 초반부터 한국가톨릭교회의 

환경 운동의 주도적 역할을 해온 주교회의는 2016년 춘계 정기회의에서 “회칙「찬미받으소

서」발표 이후 생태계 위기에 대한 교회 내 관심을 촉구하고, 주교회의 차원에서의 ‘환경에 대

한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기존의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환경소위원회’를 전국

위원회로 격상시켜 ‘생태환경위원회’로 신설”(CBCK, 2016.3.17.) 하였다. 특별히 주교회의의 생

태적 관심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더욱 두드러진다. 교황청의 ‘온전한 인간 발전 촉진을 위한 

부서’가 요청한 2020-2021년 ‘찬미받으소서 특별 기념의 해’ 및 2021년부터 시작되는 ‘찬미받

으소서 7년 여정’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2020년에는 ‘한국천주교 주교단 특별 사목 교서

「울부짖는 우리 어머니 지구 앞에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여기에는 “사목 교서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생태적 회개에 대한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 각 본당과 위원회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에 나서야 하겠다”는 의지와 관련된 실천 지침(CBCK, 2020.10.16.)도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2021년 여러 교구의 사목 교서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항목은 ‘생태적 회개와 

생태 영성의 강조’로써 확인될 수 있으며, 모든 신자들에게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의 동참을 

호소한다(Catholic News, 2021.11.28.). 

주교회의는 교회 밖 세상을 향해서도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고 이를 이겨내기 

위한 호소를 성명서로 발표하기도 하였다. 2020년에는 한국천주교 주교단의 이름으로「기후위

기, 지금 당장 나서야 합니다」를(CBCK, 2020.5.8.), 2021년에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생태환경

위원회 위원장 명의로「기후위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탄소중립’관련법 제정을 촉구합니

다」를 내놓았다(CBCK, 2021.8.24.).

한편 한국가톨릭교회의 환경운동은「찬미받으소서」반포 이전에도 존재하고 있었으나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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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조직체계를 갖추지는 못했다(Catholic News, 2018.11.11.). 그러나 전 지구적 기후 위기 

상황에 맞서 2019년 185개국이 동참한 ‘기후파업(Climate Strike)’과 연계하여 출범한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많은 가톨릭 단체들, 특히 수도단체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한국가톨릭교회는 

범시민사회와의 연대에 동참하고 있다(Climate-Strike, n.d., Introduction to and Participation in 

Climate Crisis Emergency Action.). 여기에 참여하는 단체이자 ‘세계가톨릭기후행동’이며 ‘찬미

받으소서 운동’과 연대하는 ‘한국가톨릭기후행동’(GCCM KOREA)은 전국적이고 지속적인 조직

으로 확산되는 단체로서 주목할 만하다. 우선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사제, 수도자, 평신도, 청

년 4인 공동대표가 체제를 갖추고 있고, 농민, 여성, 노동, 복지, 청년, 청소년, 언론, 교육 등 

분야별 대표들과 한국가톨릭교회 주교회의와 지역 교구의 실무자들이 고르게 참여하는 등 이 

단체는 기존의 환경운동 조직에서 한층 발전된 모습을 보여준다(GCCM KOREA, n.d., Articles 

of Incorporation. Chapter 2. Organization.). 2019년부터 준비되어 2020년 2월, ‘한국 종교계 기

후 행동의 첫 번째 사례’(Global News Agency, 2020.9.24.)로 시작한 ‘한국가톨릭기후행동’은 

같은 해 4월부터 2023년 현재까지 금요 기후 행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또한 ‘JPIC 운동’(Justice, Peace and the Integrity of Creation)은 한국가톨릭교회 내 생태운동

의 큰 축을 담당한다. 원래 JPIC는 개혁적 장로교 연합체인 세계개혁교회연맹(World Alliance 

of Reformed Churches)으로부터 제안되어 1983년 밴쿠버에서 열린 세계교회협의회 총회(World 

Council of Churches)에서 채택된 에큐메니컬 교회 운동이다(Catholic News Here Now, 2015. 

10.5.). 이 운동은 정의(Justice)․평화(Peace)․창조보전(Integrity of Creation)이라는 세 가지 주

제의 상호의존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인간발전문제와 생태문제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통합생

태론의 시각과 결을 같이한다. JPIC는 1990년에 한국가톨릭교회에 도입되어 교구 조직 내에도 

존재하지만 수도회를 중심으로 더욱 활성화되어 있다. 또한 JPIC는 한국가톨릭기후행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동시에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참여하기도 한다(Cho, 2022: 18-28).

다른 한편 2021년 9월에 있었던 수원교구의 ‘탄소중립선포’는 2030년까지 교구 222개 본당

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204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

는 실천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정부의 기준보다 높은 탄소 감축 목표에 종교계를 넘어서 시

민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The Hankyoreh, 2021.9.13.). 또한 2016년에 창립된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생태사도직 단체 ‘하늘땅물벗’(Catholic News Here Now, 2021.6.8.)과 최근

(2023년 8월)에 출범된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 산하 ‘생태영성실천사업단’은 평신도들

이 중심이 되어 교구와 본당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별히 후자는 “평신도 참여를 

이끌어내기 쉬운 단체의 특성을 활용해 생태 영성 탄소중립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생태 사도로 

활동할 인재 양성에도 힘쓴다”(Catholic News, 2023.9.17.)는 포부로 생태영성 실천의 미래를 밝

히고 있다.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은 전국 교구 신자들과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생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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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탄소중립 아카데미”의 운영이며, 교회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와의 연대를 추진하는 계획도 가

지고 있다(Good News, 2023.8.23.).

그러나 기후 위기에 대한 인식과 실천에 대한 한국가톨릭교회의 현실은 아직 성숙하지 못하

다(Catholic News Here Now, 2016.12.5.). 이를 잘 보여주는 최근의 자료는 지난 2021년 1월 한

국가톨릭기후행동이 출범 1주년을 맞아 신자용, 수도자용, 성직자용 3가지로 나누어 설문 조사

한 후 발표한「기후 인식 설문조사 결과분석 보고서」(GCCM KOREA, 2021.3.12.)이다.

보고서는 신자들이 회칙「찬미받으소서」에 대해서 알고 있는 비율은 절반 정도 되지만, 기

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도 실천하는 활동에는 적극적이지 못하는 상태를 지적한다. 이에 

가톨릭기후행동은 기후 위기 개선에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실천 방법과 동기 부여를 위해 신자 

교육이 절실히 요구됨을 확인하고 있다. ‘찬미받으소서 특별 기념의 해’를 지내는 기간의 중반

부에 설문조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신자들이 주교회의와 교구에서 발표하는 메시

지들을 잘 모르거나 공감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이러한 응답은 성직자들의 응답 내용과

도 밀접한 연관성을 보인다. “생태운동에 대한 교구 사회 사목이 본당과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

고 있지 않음”을 시사하는 성직자들의 응답의 비율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이는 본당 사목자

로서 역할의 비중이 높고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보고서에서 수도자의 경우는 교회의 다른 구성원들보다 기후 인식과 실천 정도가 상대적으

로 높았으며, 기후 위기 대응이 개인 차원의 실천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조(시스템) 차원에서의 

개선과 공동체의 변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는 내용의 기타 응답들이 나올 만큼 기후 

위기에 대한 이해도도 높았다. 수도자들은 회칙「찬미받으소서」에서 가장 와 닿는 점을 고르

라는 질문에서 교황 프란치스코가 강조한 49항(Pope Francis, CBCK trans., 2015: 42), 곧 ‘지구

의 울부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 그리고 ‘통합생태’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들

에게 회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성직자와 수도자 모두 “교회의 환경 

사목은 교회 사목 전반에서 요구되는 실존적 복음화 사명이라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Catholic 

News Here Now, 2021.3.8.)고 평가한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응답 결과에 대한 해설에서 주목되어야 할 부분은 신자들의 동기 부여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곧「기후인식 설문조사 결과분석 보고서」는 범 신자들의 차원에서 생태

적 소명의식과 통합 생태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일상에서 소비적 삶을 지양하는 실천 방

안을 구체화하며, 생태운동에 대해서 개인으로서만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협력하는 방안과 교

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의 연대를 이룰 수 있게 하는 “교육”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시사한다(Catholic News, 202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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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가톨릭 신자 재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위한 지침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가톨릭 신자 재교육의 현재를 살피면서 한국가톨릭교회의 교육이 나아

가야 할 방향에 대한 기초를 다질 수 있었다. 이제 앞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

국가톨릭 신자 재교육을 위한 제안으로서 다음의 내용을 제시한다.

우선 본문 1.에서 살펴본 자료들은 첫째, 예비신자 교리 이후에 신앙을 심화시켜 나갈 평생

교육 차원의 신앙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한다. 둘째, 가능한 한 신자들의 접근성에 유리

한 본당공동체가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의 계획과 방식에 있어서 교회가 지향하

는 시노달리타스의 정신을 담아야 한다. 곧 양방향의 소통을 통해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일방

적인 강의를 탈피하여 평화교육의 방식인 서로 배움의 과정이 되도록 준비한다. 넷째, 신앙과 

실천의 내용들을 일상의 언어로 풀어내어 신자들이 쉽게 다가가는 교육이어야 한다.

본문 2.의 내용은 가톨릭교회의 교육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보편교회 차원에서 제시한

다. 시대적 요청에 응답하는 교회를 이루기 위한 교육은 가시적인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인

간의 보편적 형제애와 그리스도의 사명을 직접 연결시켜야 하는데 특별히 생태 위기의 상황을 

맞이한 지구의 문제를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가톨릭 세계시민으로의 양성에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가톨릭 신자 재교육을 위한 방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교회의 신앙교육은 개인적 차원에서 한정되지 않고 사회적이고 생태적 차원을 

포괄해야 하며, 형제애를 증진하고 특별히 시대의 요청에 따라 공동의 집 지구를 보호하는 

통합 생태론적 가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유엔의 2030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하 SDGs)와 같은 국제협력의 방향을 접목하여 전 지구적 감각을 키우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교육의 목표는 성숙한 가톨릭 세계시

민의 양성이 되도록 정해져야 한다.

본문 3.을 통해서 본 고는 생태 위기의 흐름 속에서 다양한 역할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가톨

릭교회의 많은 변화와 노력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가톨릭기후행동의「기후인식 설문조사 결과

분석 보고서」의 증언은 일선 본당 신자들의 경우 아직 생태적 소명 의식까지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한다. 그나마 수도자와 성직자는 모두 환경 사목이 실존적 복음화 사명이라는 인식

을 가진다고 평가하지만, 성직자들조차 중점적으로 생태적 사목으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가톨릭교회의 이러한 현실을 드러내는 3.의 내용들은 다음과 같이 한국

가톨릭 신자 재교육의 미래를 위한 요소를 제시해 준다. 첫째, 교회의 공동체적 차원에서 환경 

사목에 대한 소명 의식과 통합생태론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평신도들

이 가톨릭 신자로서 생태 사도직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지속적이며 공동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교육은 일상에서 소비적 삶을 지양하고 절제의 미덕을 함께 나누며 

경험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가톨릭 시민교육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이루며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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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는 교육이어야 한다.

이제 본 연구는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특별히 상호 의존적 세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성숙

한 세계 시민으로서 행동하게 하는 교육과 종교적 역할의 접점들을 이해함으로써 기존의 신자 

재교육을 가톨릭 세계 시민교육의 모델로 전환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이다.

5. 세계 시민 교육과 한국가톨릭 시민교육

1) 세계 시민 교육의 가치

세계 시민교육의 가치를 인식시키고 그 가능성을 타진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의 시작점은 

2012년 글로벌교육우선구상회의 GDFI(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에 참석한 반기문 UN사

무총장의 발언에서 비롯되었다. 이 회의는 이후 2015년 세계 시민성에 대한 뜻을 국제사회에서 

확인하고 SDGs를 공식화하면서, 인류가 향후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세계적 교육목표로 세계 

시민성 함양을 가시화시켰다(Kim, Kim, 2017: 48-49). 참고로 SDGs 4.7은 세계 시민교육의 필

요성을 명시하고 있으며(Local Sustainabillity Alliance of Cheonan, 2020.7.28.), 2030년까지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학습자에게 이 커리큘럼을 가르치는 것을 목표로 한다(Son, 2021: 

390-391). 특별히 유네스코(UNESCO)는 하나의 세계를 향한 미래를 꿈꾸는 세계 시민교육 운

동의 최전선에 위치한다. 유네스코의 정의에 따르면, 세계 시민이란 평화, 정의, 다양성 존중, 

인권, 관용, 배려, 민주주의 등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보편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가치를 함양하

고 인간의 인지적 능력과 비인지적 특성을 통하여 글로벌 문제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시

민을 일컫는다. 여기서 인지적 능력이란 창의력과 사고력 그리고 의사결정능력 및 문제해결력 

등을 가리키고, 비인지적 특성은 타인 존중과 팀워크, 도전정신과 열린 마음 그리고 공감 능력

을 말한다(Kim & Kim, 2017: 50).

2) 평생교육 차원에서의 한국가톨릭 시민교육

우리나라에서 세계 시민교육은 국가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유․초중등 교육에 가장 먼저 도

입되었다. 국가 주도의 도입이기 때문에 하향식이라는 고정된 틀이 작용하기는 하였다. 반면 

학교 밖 성인교육에서는 학교 중심의 규범적 구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세계 시민교육이 자

유로운 만큼 합의된 과정이 존재하지 않아 생기는 어려움이 발견된다.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 이해교육원의 연구자료「국내 평생교육 내 세계시민교육 이행현황 연구」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차원의 세계 시민교육의 특성 및 약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Han et 

al., 2019: 10-11).

첫째, 학교 교육의 경우 세계 시민교육 정책이 하향식(top-down)으로 규정됨으로써 그에 적

합한 교육과정이 국가 단위에서 먼저 개발되고 개별 수업에 적용된다면, 평생교육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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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교육이 개별 프로그램 단위의 필요성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상향식(bottom-up) 특성

이다.

둘째, 학교 교육의 경우 세계 시민교육이라는 개념이 먼저 선점된 이후 그에 맞는 교육과정

들이 개발되고 시행된다면, 평생교육 영역에서는 그런 선점된 개념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 단

지 다양한 글로벌 쟁점들이 현장의 필요성과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을 통해 수면 위로 드러

나고 전면화되는 과정에서 세계 시민성을 담지하는 다양한 방식의 시민교육의 존재가 귀납적으

로 점차 그 모습을 구체화한다.

셋째, 학교 교육에서의 세계 시민교육은 대부분 이미 확보된 학생들을 전제로 수업이 기획되

고 시행되며 그 결과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반면, 평생교육에서는 이런 과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시의적절한 필요성과 흥미도가 공감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학습자를 모집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세계 시민교육이 시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 

넷째, 학교에서는 세계 시민교육이라는 강의가 비록 초기에는 완성도가 떨어지더라도 점차 

교육이 진행돼 가면서 세련도와 적합도를 높여갈 수 있지만, 평생교육 영역에서는 이러한 과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처음부터 불완전한 프로그램은 폐강될 확률이 높다(Han et al., 2019: 11).

본 연구는 이러한 네 가지 특성들을 바탕으로 한국가톨릭 신자 재교육 차원에서 세계 시민

교육의 방향성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는 일반 평생교육이 개별 프로그램 단위의 필요성에 의해 결정되는 상향식(bottom-up) 

특성을 가진다는 점인데, 우리의 필요는 상향식과 하향식을 조화시키는 교육과정이어야 할 것

이다. 먼저 하향식 교육과정은 생태 위기의 시대적 요청에 부흥하는 신앙교육의 자료들을 활용

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한국가톨릭교회가 생태 영성에 관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 

교황 프란치스코의 회칙「찬미받으소서」를 교재로 선정하고, 한국가톨릭교회 내의 여러 단체 

및 전담 기구, 위원회의 활동과 국제기구(유엔, 유네스코 등)와의 실천적 행보에 대한 다양한 

기사 및 자료 등을 주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여 그 흐름을 따라가되 기존의 교리교육과 같은 

일방향 강의방식의 교육 비중은 줄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에 더하여 상향식으로 교육생들이 

생태 위기 환경 보존에 대한 각종 뉴스와 인터넷 자료 등을 함께 공유하면서 각각의 삶의 자리

에서 나눌 주제를 선정하는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이 상향식의 과정들은 교육 참가 그룹에 따

라 교육의 분위기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는 세계 시민교육의 개념이 교육과정 안에서 연역적으로 드러나는가 귀납적으로 드러나

는가 하는 문제인데, 우리의 경우 ‘생태 위기에 직면한 가톨릭 시민이란 무엇인가’의 의미를 먼

저 설명하고, 학습의 과정 안에서 그 의미를 체계화 해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교육이 되어

야 할 것이다. 먼저 교육생들이 ‘가톨릭’이라는 말에는 ‘전체성’, ‘온전성’, ‘보편성’이라는 뜻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2013: 353)이 이미 전제해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는 교

육이 필요하다. 본래 이 말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보편성을 고백하기 위해서 유래하지만,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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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후 위기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생태계와의 평화를 예시하고 증진”하는 일에 가톨릭 신자

를 비롯한 온 세계의 모든 사람이 보편적으로(가톨릭적으로) 초대되고 있음을 가리키는 의미이

기 때문이다(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CBCK trans., 2013: 356). 따라서 ‘가톨릭 세계 

시민교육’은 ‘가톨릭 시민교육’으로 명명되어도 좋을 것이다. 교육은 ‘가톨릭’이라는 하나의 개

념으로 시작하지만 교육이 진행되면서 학생은 스스로를 가톨릭 시민, 가톨릭 세계 시민으로 인

식하게 될 것이다. 평생교육 차원의 세계 시민교육은 학교 교육과정의 교과서와 같은 구체적인 

교안은 없는데, 본래 “세계 시민교육은 교육 현장에서 정형화된 방식으로 가르치는 과목이 아

니기”(APCEIU, 2015: 19) 때문이다. 곧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교수법이 정형화된 교재에 집중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세계 시민교육을 위한 상․하향식 방법론과 

연역적․귀납적 방법론이 구체적인 교수법과 학습 가이드를 통해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셋째, 교육을 함께 이끌어가는 학습자의 범위에 대한 문제이다. 가톨릭 시민교육은 본당공동

체가 교육의 중심이 될 경우, 전 신자가 참여할 수 있는 지속적인 학습 프로그램이 되도록 본

당은 각각의 상황에 따르는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Kim, 2014: 111-146). 여기서는 

신자 재교육의 일환인 만큼 가능한 모든 신자들이 참여하여 스스로 삶의 자리에서 문제의식을 

주제화시키고 그에 따라 실천할 수 있는 ‘시노달리타스’ 혹은 ‘공동 합의성’, ‘공동 식별’의 아

이디어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노달리타스’ 중심의 교육은 본당의 신자들이 주도하는 구체적인 

교육의 실천적 접점을 마련할 것이다. 탄소 중립의 생활화 운동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법, 곧 

에너지와 소비 차원에서 그리고 수송과 자원 순환 차원에서 실천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써 현실에 적용될 것이다.

또한 모든 교육프로그램이 그러하듯 아무리 수평적인 교육방식일지라도 진행자는 반드시 필

요하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가톨릭 시민교육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지도자’가 아니라 ‘진행자’

라는 이름의 수평적 관계에 놓인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진행자는 세계 시민교육 진행자 

교육에 참가하고 보조 진행자로서도 활동기간을 거친 사람이어야 한다. 진행자를 본당에서 자

주 쓰이는 명칭인 ‘봉사자’라는 용어로 대체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봉사자를 양

성하고 관리하는 본당 사목자의 역할과 비중도 중요하다. 기후 위기 대응이 개인 차원의 실천

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조적(시스템) 차원에서의 개선과 공동체의 변화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는 것을 무엇보다도 본당의 사목자가 공동체적 차원에서 절실히 인식해야만 한다.

더 나아가 전 신자가 참여할 수 있는 지속적인 학습 프로그램이 되기 위하여, 한국가톨릭교

회 내에서 생태환경운동을 조직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다양한 단체 및 전담 기구 그리고 각종 

위원회, 예를 들어서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산하 환경사목위원회와 주교회의 생태환경위원회 

그리고 ‘하늘땅물벗’ 사제-수도자-평신도 모임과 ‘생태영성실천사업단’, ‘즐거운지구살리운동’,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와 탈핵천주교연대 등과 본당 차원에서의 직접적인 연대가 필요할 것이

다. 또한 교회 밖의 각종 시민 환경 단체 등 외부와의 연대를 통해서 환경 보존 부서와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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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본당 차원에서 정기적인 강연을 마련하는 등 신자들이 

주체가 되어 환경 보존에 대한 각성과 그에 따른 실천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투

자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최근 2023년 9월 1일에 발표된 서울대교구 교구장의 특별 사목 교서 “회칙

「찬미받으소서」를 배우고 실천합시다”의 권고, 곧 “앞으로 서울의 각 본당에 ‘생태사도직 단

체 하늘땅물벗’이 설립되어 본당의 일반 성인 신자들뿐만 청소년 학생들과 청년들도 생태운동

에 쉽게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권고는 한국가톨릭 시민교육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CPBC, 2023.9.1.). 특별히 최근 한국가톨릭 내에서 평신도 중심으

로 발족 되어 생태실천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활동가 양성에 주력하며 본당과 지자체와의 연대

를 추진하고 있는 ‘생태영성실천사업단’은 평생교육으로서 한국가톨릭 시민교육을 이끌 수 있

는 모범 사례로 제시될 수 있다. 사업단은 생태 영성 탄소중립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평신도들

을 생태 사도 활동가로 양성하며,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녹색 본당을 기획한다. 일차적으로는 

여러 다른 본당들과의 활발한 연대를 가시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고, 그 이후에는 교회를 넘

어 지방자치단체와의 연대를 계획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 나가고 있다. 2023년 현재 이 단체

는 현재 생태 사도 리더로서 탄소 중립 활동을 펼칠 인재 30명을 양성하고 있고, 11월에는 서

울 명동 1898 광장에서 인식개선 사업을 개최하는 등 아주 구체적으로 일선 본당의 참여를 현

실화시키고 있다.

넷째는 ‘교육의 질’에 관한 문제인데, 신자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상황에서 진행되는 

가톨릭 시민교육은 ‘지구’라는 ‘공동의 집’을 빌려 살아가고 있는 교회 신앙인들 자신을 쇄신하

는 중요한 작업인 만큼 참가자들의 교육 만족도가 높아지도록 열과 성을 다해야 한다.

교육의 질과 관련하여 유네스코는『21세기 교육을 위한 새로운 관점과 전망: 유네스코 21세

기 세계교육위원회 종합보고서』에서 세계 시민 평생교육 학습의 4가지 근간에 대해서 언급한

다. 곧 ‘알기 위한 학습(Learning to know)’과 ‘행동하기 위한 학습(Learning to do)’ 그리고 ‘함

께 살기 위한 학습, 타인과 같이 살기 위한 학습(Learning to live together)’과 ‘존재하기 위한 

학습(Learning to be)’(International Commission on Education for the Twenty-first Century, Kim 

trans., 1997: 107-123)이 그것이다.

특별히 한국가톨릭교회 내 JPIC 운동은 교육적인 면에서 유네스코가 지향하는 4가지 평생 

학습의 근간에 충실하다는 점 그리고 참가자 스스로의 노력과 실천에 의해서도 그 교육의 질이 

고도화된다는 점에서 한국가톨릭 시민교육을 이끌 수 있는 또 다른 모범 사례로 제시될 수 있

다. JPIC 운동은 우선 사회정의, 생명 평화 등의 인간 발전 문제와 생태 문제를 다양한 교육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알기 위한 학습’을 선행한다. 또한 다양한 주제들이 생태 

위기 감수성을 총동원한 사회․정서적 영역에서 이루어져 참가자가 직접 수행해야 할 일을 소

홀하게 여기지 않게 하는 ‘행동하기 위한 학습’에 중점을 둔다. 기도하기를 통해서는 지구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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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천을 하느님으로 고백하며 신적 섭리에 맞게 살아가려는 ‘존재하기 위한 학습’이 이루어

진다. 더 나아가 기도로써 세계 안에 존재하는 하느님과의 친교를 되새기며 범 그리스도교적인 

차원으로 이어져가는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학습’의 장을 마련한다.

이러한 JPIC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교회 내의 그룹들은 시노달리타스를 그 원리로 

삼는다. 이는 주교 중심, 성직자 중심의 교회만으로는 더 이상 미래를 논할 수 없다는 절실함

의 반영이다(Catholic News Here Now, 2023.6.23.). 이 운동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교회의 존재 

이유는 세상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세상과 대화하며 함께 공존하고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운동은 정의와 평화는 인류의 간절한 염원이지만 창조보전 없이는 모두 헛수고 임을 깨달

아 교회 구성원들 모두가 창조 질서에 맞는 예언자의 역할을 하도록 초대한다. 극단적인 자본

주의와 소비주의 그리고 기계론적 사고방식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훼손되는 

불행을 극복하기 위해 창조 질서를 보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그 역할을 맡아 삶으로 

실행하는 예언자의 모습을 수도자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이 삶으로 살아야 한다고 역설하

는 것이다.

평신도 중심의 생태영성실천사업단의 활동과 시노달리타스 정신을 그 운동 원리로 삼아 세

상에 예언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JPIC 운동 등이 일선 본당의 차원에서 가톨릭 시민교육

의 참 실례로서 적극적으로 주도되고 적용된다면, 이는 한국가톨릭교회 내에서 평생교육으로서 

세계 시민 교육이 활발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Cho, 2022: 25-28).

Ⅲ. 결론

모두가 연결되어 있음을 절감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 없음을 깨닫게 한 코로나 팬데믹과 

기후 위기는 한국가톨릭교회에게 그 자신이 더 이상 수동적인 가톨릭 신자 공동체로 머물 수 

없도록 재촉하고 있으며 긴밀하게 연결된 세상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나누고 실천하는 

길을 찾도록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특별히 한국가톨릭 신자들에게 과거 신자 재교육이

라는 이름으로 진행되었던 일방향-일회성 교육에 변화를 촉구한다. 우선 새로운 가톨릭 신자 

재교육은 성숙한 세계 시민을 양성하는 특성을 지녀야 한다. 곧 미래의 가톨릭 신자 재교육은 

신자들이 “자기 유지적인 교회의 모습을 지양하고 개방적 교회를 지향함으로써 세상 속의 교회 

안에서 성숙한 가톨릭 시민이자 그리스도인으로서 공적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Kim, 

2016: 91) 교육이어야 한다. 본 연구가 제시한 한국가톨릭교회 내 신자 재교육의 현실을 유추

할 수 있는 자료들은 ‘지속적인 평생교육 차원의 신앙교육’과 ‘신앙과 일상의 실천이 긴밀하게 

이어지는 통합교육’ 그리고 ‘시노달리타스의 공동합의성이 실현되는 서로 배움의 교육’, ‘개인

적, 사회적, 생태적 차원을 포괄하는 세계시민성 함양 교육’이 특별히 일선 본당 차원에서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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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신자들에게 요구되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이렇게 요청되는 교육을 통하여 한국가톨릭교

회의 신앙인들은 심각한 지구적 위기에 맞서서 좌절하지 않고 생태계와의 평화를 이루는 범세

계적 프로그램에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를 이루는 하느님 백성의 또 다른 이름으로서 가톨릭 시

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별히 생태영성실천사업단의 활동과 JPIC 운동 등이 가톨릭 시민교

육의 참 실례로서 일선 본당의 차원에 활발히 연계되어 적용된다면, 이는 한국가톨릭교회 내에

서 평생교육이자 세계 시민 교육이 약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물론 한국가톨릭교회 내

의 본당의 상황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가톨릭 시민교육이 각 본당에 일률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려운 일일 것이다. 사목자들의 세심한 관심 안에서 그리고 일선 본당 평신도들의 주도로 가

톨릭 시민교육이 본당과 본당들의 연합 차원에서 생태환경운동을 조직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다

양한 단체 및 전담 기구 그리고 각종 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상황에 맞는 프로

그램이 교육에 구체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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